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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지역 환경법 위반 고발 사

건 3건 중 1건은 무혐의 판정을 받거나

기소유예처분에그친것으로나타났다

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창

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개 지방환경

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

난 2015년부터 현재까지 영산강유역환

경청에 접수된 환경범죄 고발건수는 모

두 310건이었다 이중 121건(39%)이 무

혐의기소유예처분을받았다실형은 5

건이었다

전국적으로는 3232건의 고발이 이뤄

졌지만 312%에 달하는 1011건이 무혐

의및기소유예처분이나왔다

반면 실형은 23건(07%)건 1000만원

이상의 고액 벌금 처분은 20건(06%)에

불과했고 절반에 달하는 1452건(44

9%)은 비교적 가벼운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그쳤다

각청별고발건수는한강(1320건) 낙

동강(543건) 금강(341건) 대구(335건)

영산강 새만금(234건) 원주(108건) 수

도권(41건) 순이었다 범죄 유형별로는

화학물질(1320건) 대기(743건) 수질

(445건) 기타(370건) 폐기물(364건) 분

야순으로많았다

신 의원은 현행 감시체계로는 지능

화 조직화돼가는환경범죄에대응하기

곤란하다며 솜방망이처분에그칠것

이아니라징벌적과징금을확대하는등

환경범죄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해

야한다고말했다 김용희기자 kimyh@

솜방망이처벌에환경법위반증가

광주전남 3년간 40% 무혐의제도적장치강화해야

광주보훈병원은 남여환자에게 같은

화장실과 탈의실을 쓰게 했다는 지적

광주일보 2일자 7면에 대해 시설 개

선을약속했다

광주보훈병원은문제가된인공신장

실은 공간이 협소해 확장 이전할 계획

이라며 현재 국가보훈처에서 관련 예

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고 3일밝혔다

보훈병원은 시설개선 이전 전까지는

임시로여성탈의실을설치하는한편인

공신장실내 화장실은 남성용으로 간호

사실내화장실은여성용으로구분할계

획이다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인공신

장실 이용 환자들에게 남녀 구분 없이

공용 화장실탈의실 등을 이용하도록

한 광주보훈병원에 시설 개선을 권고했

다 김용희기자 kimyh@

광주보훈병원 화장실탈의실개선하겠다

문재인대통령이 518헌법전문명시에

이어 제주 43 유해발굴과 진상규명을 약

속하면서 민족사의 비극인 여순사건의

진상규명에대한기대감도높아지고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3일 70주년 제주 43

희생자추념식에서 43의완전한해결을

향해흔들림없이나아가겠다고밝혔다

문 대통령의 이날 발언으로 지역 내에

선 여순사건에 대한 진상규명도 함께 추

진될 것이라는 기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여순사건은 1948년 10월 19일 여수 주

둔 국방경비대 제14연대 소속 군인들이

제주 43 사건진압명령을거부하면서발

생한 반란 과정에서 많은 민간인이 희생

된사건이다

여순사건으로 수많은 민간인과 군경이

숨졌지만 군인들이 일으킨 반란 사건으

로 간주돼 그동안 진상규명이 제대로 이

뤄지지않았다

민주정부가 들어선 이후에야 진실화

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등 국가 차

원 조사가 이뤄지긴 했지만 보수정권으

로바뀌면서중단됐다

이와함께 18 19대 국회에서도관련특

별법 제정을 추진했지만 회기 만료로 자

동폐기됐다

국가의 진상규명이 지지부진한 상황에

서 여수시의회가 지난달 29일 여순사건

위령 사업 지원 조례를 제정하면서 여순

사건이재조명을받고있다

여수시는 1억4600만원의 예산을 확보

해 지역민 명예회복과 상생화합을 위한

70주년기념사업을추진할계획이다

기념사업은 모든 유가족과 지역사회가

함께참여하는가칭여순사건명예회복사

업시민추진위원회가주관하게된다

시민추진위원회가 토론회 문화제 학

술대회등을제안하면시가행재정적지

원을한다

매년개최되는추모행사도민간인희생

자유족과군경희생자유족이용서와상

생의 분위기 속에서 모두 참여할 수 있도

록노력할방침이다

여순사건은 민간인 희생자와 군경 희

생자가함께발생해그동안두유족간입

장 차이로 관련 조례 제정이 쉽지 않았다

는게여수시의설명이다

주철현여수시장은올해신년기자회견

에서 지난 70년간여수는여순사건앞에

갈등과분열의모습만보였다며 여순사

건 명예회복을 위해서는 지역이 먼저 화

해하고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호소하

기도했다

현재여수민예총과지역사회연구소등

20여 개 단체로 구성된 여순항쟁 70주년

기념사업위원회등은제주43을맞아추

모행사를여는등활동에나서고있다

여순사건을 주제로 시집 좌광우도를

쓴김진수여수민예총회장은 문재인정

부 들어 과거 아픈 역사를 치유하는 봄바

람이 남쪽에서 시작해 위로 올라가 화해

하고 용서하는 무대를 펼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영일 지역사회연구소 소장은 제주

는국가차원에서진상규명과명예회복에

한 걸음 다가섰지만 여수는 시에서 조례

를 제정하는 데 그쳐 아쉽다며 여순사

건도제주 43사건과같은국가폭력인만

큼국가차원에서재조명해야한다고 주

장했다 김용희기자 kimyh@

여수김창화기자chkim@kwangjucokr

여순사건도 70주년진상규명한목소리

문대통령 제주 43 완전한해결 약속에지역민기대감

43 진압 거부하며민간인희생여수시명예회복추진

3일오전광주북구청광장에봄나들이온중흥어린이집원생들광장에전시된봄꽃을바라보고있다 북구는구청광장에서 4일부터

13일까지주민과함께하는봄꽃축제를열고형형색색의봄꽃 15만본을전시한다 최현배기자choi@kwangjucokr
형형색색봄꽃천진난만동심

광주지역초중고등학생 08%가자살

위험군에속하는것으로나타났다

3일광주시교육청에따르면지난해초

중고생 6만3873명을 대상으로 벌인 학

생 정서행동특성 검사 결과 관심군이

2754명(431%) 자살 위험군이 513명(0

80%)으로집계됐다

이번 조사는 초등학교 1학년과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생을 대상

으로이뤄졌다

각급 학교별 관심군과 자살 위험군은

고교에서 739명과 211명 중학교에서 882

명과 300명으로나타났다

초등학교에서도 관심군이 1133명으로

많았고 자살위험군도 2명이었다

이들 관심군과 자살 위험군에 대해 학

부모동의를 거쳐전문기관에 2차 조사를

벌인 결과 관심군과 자살 위험군이 고교

에서 1954명과 412명으로 각각 1차 조사

의 710%와 800%로줄었다

중학교에서도 2차 조사 결과 관심군과

자살위험군이 587명과 238명으로 1차 조

사의 666%와 793%로각각줄었다초등

학교는2차조사결과관심군838명(1차의

74%) 자살 위험군 2명(1차와 동일)으로

나타났다

시교육청은 이들 자살 위험군에 대해

부모의 동의를 거쳐 병원과 상담센터 치

료를받을수있도록조치했다

시교육청은 자살 위험 징후가 있는 학

생은 학부모의 동의를 받아 심층면담을

통해 즉시 전문기관과 병의원에 치료할

수있도록조치할예정이다

또학교로찾아가는 스쿨닥터또는정

신건강 전문가 학교방문 사업을 통해 상

담치료를진행한다

광주시교육청은 이날 광주교육연수원

에서학교 교육청업무담당자와 15개심

층평가 전문기관 관계자를 대상으로

2018학생 정서행동특성검사설명회를

개최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광주초중고생 513명이 자살위험군

광주교육청 스쿨 닥터 운영 등상담치료조치

오늘의날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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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오후
풍향 파고() 풍향

서해
남부

앞바다 남남서 05 북북동
먼바다 남남서 0515 북북동

남해
서부

앞바다 남남서 05 북동동
먼바다(동) 남동남 0515 북동동

파고()
0510
1020
0510
1020

�바다날씨

먼바다(서) 남동남 0515 남동남 0515

�물때

목포
0946 0442
2154 1645

여수
0516 1120
1715 2347

간조 만조

�주간날씨

5(목) 6(금) 7(토) 8(일) 9(월) 10(화) 11(수)

� � � � � � �
1117 813 511 415 717 817 718

광 주 흐리고비

목 포 흐리고비

여 수차차흐려져비

완 도 흐리고비

구 례 흐리고비

강 진 흐리고비

해 남 흐리고비

장 성 흐리고비

나 주 흐리고비

1619

1316

1419

1319

1420

1420

1420

1518

1519

1319

1521

1315

1517

1414

1518

1113

1319

흐리고비

흐리고비

흐리고비

흐리고비

흐리고비

흐리고비

흐리고비

흐리고비

보 성

순 천

영 광

전 주

군 산

남 원

흑산도

진 도

�지역별날씨 ���

해뜸 0616

해짐 1856
�� 2239

�� 0841

반가운 비

흐리고 아침부터 비가 오다가 밤에 그치겠다

뇌졸중

감기

미세먼지


